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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3일 KTF 노조 사무실에서 SKT , KTI , KTF, KT 노사 실무진들이 모여 ‘IT업종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5일 근무제 관련 워크샵’을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각 노사 실무진들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화를 통해 노동시간단축 논의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IT노협 차원에서 전개되는 워크샵을 7월 30일 개최키로 한 것이다.

금속업종 노사의 7월 16일 노동시간단축관련 노사합의 이후 급물살을 타게 된 노동시간단축 논의는 노동계의 수정안제출, 경영계의 정부안 수용가능 발언 등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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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쉽게 예상할 수 없는 노동시간단축 입법화를 앞두고, 이를 기다리기보다는 독자적으로  노사가 대화를 통해 IT업종의 특성에 맞는 노동시간단축이 도입의 틀을 마련할 수 있다면  노사관계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 단체교섭이후 첫번째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23일 10:00시에 열고 노사협의위원들의 간단한 상견례와 장학금 지급에 관한 노사간의 주장을 피력하고 회의를 마쳤다.
노동조합에서는 2000년 이전의 수준인 2명의 자녀에게 학자금 100%를 장학금으로 상환도래자(2003년 상환 첫도래 발생이후 퇴직자 포함)부터 지급할 것 등을 요구했으며, 회사측에서는 학자금 50%를 장학금으로 지급과 지급대상, 시기 등은 추후 논의키로 하고 첫번째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마쳤다.
한편 지난 3월25일에 있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노사는 2003년 복지기금사업계획에 학자금 지급을 포함시켰으며, 또한 예산지출은 당해년도 복지기금 출연금에서 지출이 가능하도록 결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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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7월 24일





IT업종 노동시간단축 공동논의키로


23일 노사실무진협의 이어 30일 노사공동워크샾 개최 결정





▲23일 KT, SKT, KTI, KTF 등 노사 실무진이 모여 노동시간단축 관련 워크샾을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열려


장학금 지급율에 대해 노사간 이견 





개혁과 희망 그리고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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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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